
미세플라스틱에의한 하·폐수처리 효율저하 가능성 규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일회용마스크,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플라스틱 팬데믹’ 시대의 도래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

일상생활, 산업공장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은 하·폐수처리장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미세)플라스틱이 하·폐수처리 공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강조됨.

본 연구진은 하·폐수 성분 중 수생태계의 부영양화

등 수질오염을 야기하는 질소를 제거하기 위한

질산화 공정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미세플라스틱과 질소 제거에 관여하는 질산화

미생물의 상호작용을 관찰함. 이를 바탕으로 작은

사이즈의 미세플라스틱이 일정 기간 하·폐수처리

공정에 노출될 경우 미생물에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 하·폐수처리 효율이 저하될 가능성을

확인함.

[그림1] 미세플라스틱노출에의한질산화효율저하관찰

연구내용

기대효과

하·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 연구, 저감 기술 개발 등 미세플라스틱

관리를 위한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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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공초점현미경을통해미생물과미세플라스틱(녹색)의

상호작용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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